
과거 우리나라 산업은 농업에서 제조업으로, 제조업에서 

중화학산업과 하이테크산업으로 고도화 되어 왔다. 최근에 

기술혁신이 주도하는 산업성장의 사이클은 매우 짧아지고 

있으며, 인터넷이 주도하던 디지털산업이 스마트폰으로 이

어지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시장을 이끌고 있다. 그렇다

면 다음 세대를 이끌 산업은 무엇일까? 

몇몇 기사에서 근시일 내의 차세대 스마트기기로 ‘웨어러블 

PC’를 언급하였고 대표적인 것으로  ‘구글 글라스’나 ‘스마

트 와치’를 말하고 있다. 또한 개개의 사물과 통신을 하는 

‘사물형 인터넷’ 도 곧 등장할 것이라 한다. 이러한 변화의 

특징은 과거 수십 년이 걸리던 것을 최근에는 2~3년 내에 

이루어 내고 있다는 것이다. 이처럼 우리생활이 편리해지

고 사람들이 스마트기기에 익숙해짐에 따라 게임산업의 성

장가능성은 매우 높아질 것이다. 하드웨어의 고도화는 필

연적으로 게임과 같은 콘텐츠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.           

미래학자들의 연구모임인 유엔미래포럼의 보고서에 의하

면, 다가오는 미래사회에 교육, 국방, 사회문화적으로 게임

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. 예를 들어, 미래의 교육은 현

재의 암기위주의 교육이 아닌, 여러 가지 정보를 분석하고 

판단하는 형식으로 바뀌게 되는데, 이때 게임의 재미요소

가 교육콘텐츠와 결합하여 미래교육의 혁신을 이끈다고 한

다. 또한, ‘세계시민’들의 생각(집단지성)을 게임으로 만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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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 지구촌이 가진 여러 가지 문제들-환경, 식량, 전쟁-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

준 사례들도 있다. 이렇듯 현재의 ‘엔터테인먼트형 게임’이 우리사회 곳곳에 

게임의 재미를 부가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‘가치창출형 게임’으로 영역

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한다.

지금까지 우리나라 게임산업은 서비스산업의 특성상, 시대와 환경에 따라 굴

곡을 가지고 성장해 왔다. 2000년대 초반에는 ‘스타크노믹스’라는 말이 나올 

정도로 게임산업에 대한 진흥책들이 많았고, 중소벤처기업 육성차원에서 국

가적인 관심도 높았다. 하지만 게임산업이 점점 성장하고 규모가 확대됨에 따

라, 새로운 변화와 혁신보다는 게임이용자의 이용행태와 사회적 문제에 게임 

생태계 사람들의 관심이 모아져 왔다. 

우리나라 게임산업의 100년 뒤의 모습은 어떠할까? 필자가 미래의 세상을 본

다면 현재의 상황을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것으로 치부할 

수 있을 것이다. 하지만, 현재 게임산업 생태계를 만들

어 가는 사람들은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. 미래

사회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세계 각국의 논의를 보

았을 때, 우리나라도 게임에 대한 단편적인 시각보다

는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게임산업

을 바라보았으면 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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